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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종합상황실



창고 보수하려다 무너져 70대 깔려

3일 낮 12시 55분께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서 정모(72) 씨가 보수하던 창고가 
무너지면서 담장과 슬래브 지붕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정 씨가 의식과 호흡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연휴에 비가 내리자 장독대를 보관하는 높이 약 1ｍ, 넓이 약 1평(3.3㎡) 남짓
한 창고를 보수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내 고위험 산모 병원 이송 체계 강화

강원도 내 고위험 산모에 병원 이송체계가 강화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119종합
상황실에서 고위험 산모의 신고가 접수되면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제작한 임산부 관리 
웹을 통해 산모의 나이와 임신기간 등 출산전 정보를 실시간 119 구급대에 전달해
효율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70대 창고 보수하던 중 담장 무너져 깔려 

 3일 낮 12시55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수릿길에서 정모씨(72)가 물이 새는 창고 
담장을 보수하던 중 무너진 벽에 깔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이 사고
로 정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어 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릉 주택서 장독대 무너져…70대 중태

3일 낮 12시55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한 주택에서 장독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J씨(72)가 무너진 장독대에 깔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릉주택서 한밤중 화재…인명피해 없어

3일 0시14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대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서 출동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및 경찰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가정집에서 화재

 3일 0시14분께 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의 한 가정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난 가운데 강릉소방서 소방관들이 집 안 화재를 진화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속초·양양서 호우에 차량·관광객 12명 고립 잇따라

2일부터 내린 비로 강원 속초와 양양지역의 하천 수위가 올라가 차량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3일 오후 1시 36분께 속초시 도문동 속초자동차학원 인근 쌍천을 건너려
던 싼타페 차량(운전자 김모·59)이 불어난 물에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119구조대는 로프 등을 이용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송이축제가 
열린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는 이날 정오께 하천 가운데 설치된 주막에 
있던 관광객 12명이 통행로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행사장에 마련된 수륙차량을 이용해 1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의 양은 속초 66.6㎜, 양양 42
㎜를 기록했다.
 
소방 관계자는 "물에 잠긴 도로는 위험하므로 조그만 개울이라도 섣불리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호우주의보 해제…속초, 양양군 고립사고 잇따라

강원도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속초시와 양양군에서 고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3일 오후 1시36분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속초자동차학원 인근에서 싼타페 
차량 운전자 김모씨(59·속초)가 쌍천을 건너다 고립됐다. 

이에 소방은 구급대원 10명을 투입, 로프와 구조 장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 "어제내린 많은 비로 고립된 것으로 보이며 물에 잠긴 
도로는 위험하므로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9분쯤 양양군 양양읍 ‘송이축제’ 남대천 
강변 일대서 정자와 주막을 설치한 곳에서 호우로 인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소방은 구급대원 8명, 구조차, 구급차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양양소방관계자는 “평상시에는 돌다리가 있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물이 불어 고립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속초 산간은 66.6㎜의 비가 내렸으며 양양군 남대천 상
류는 지난 2일 밤부터 오전10시까지 79㎜의 비가 내려 금일 오전 9시에 
호우특보가 해제됐다. 



남대천 15명 고립됐다 구조 

어제 오늘 내린 비로 양양 송이축제가 열리고 있는 남대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10여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남대천 가운데 섬에 마련된 행사 주점에 있던 자원봉사자와 관광객 
등 15명이 갑자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119 구조대와 주민들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양양군은 오색천에 내렸던 많은 비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진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